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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놀 4부빼빼 후 공톨의흩l 
짱로 선출을 위한투표 실시 

때32매장로 • 쩌113때칩.Q 

쩌141 패 월싸 입펙며l배 

이번후수요2부빼빼시 

o 늘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장로선출을 위한투표가 실시된다. 사도바울은 디도를향해서 교회의 장로는다 

~음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딛1:6). 또한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라고 말하고 있다(벤전5: 1).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섬검과 결단으로 

화환이나 선물은 일체 금지 

지난 6개월 동안 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이번 

주 수요 2부예배 중에 장로i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가지게 된다. 임직을 받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몽 
인 교회를 세워야 할 지B}로 인정핸 것을 의미한 
다. 이들은 오직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옷입 
은 자들로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할 자들 
이다. 주님은 교회의 지도~}들에게 한번도 세상의 명 
예를 허락하신 일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임직자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모범을 배워야 

한다. 양들을 위해 밤을 지새며，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때때로 도전하는 악한 권세에 맞서 씨워야 하는 일이 
지도자들의 몫이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피차 

그리스도의 짐을 나누어질 마음으로 함께 하는 시간이 
되길기도하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몽이며， 말씀의 공통체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거 
룩한 통치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은 인간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하나님의 열심이어야한다. 이번 투표에 임하는충현의 모든성도들은주께서 밤이 맞도록기도하시 

고제자를부르셨듯이， 진정으로 기도하며 공동의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주간충현 600호’ 를 맞이하면서 

들어가면서 

성경이 기록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 
선본질적인목적으로특별계시，즉 ‘언약을드러내 

기 위해 기록되었다(출34:27 ， 요20:21 ， 롬15:4). 그리고 

기능적인 목적으로 그의 백성을 가르치려고’ 기록되 
었다(출24:12 ， 덤후3:16 ，17 ， 고전10:11 ， 덤후3:16 ， 17).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한 백성으 
로서의 삶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그의 백성을 
흔들림 없이 거룩한 성으로 걸어가게 만든다. 사실 성 
경뿐아니라모든글에는반드시목적이 있다. 

머물면서 

‘주간충현 600호’ 를 만들며 잠시 우리 자신의 모습 
을 생각해 본다. ‘주간충현’ 에 대한 시각도 여러 가지 
이고， 그에 따른 반웅도 여러 가지이다. 
그런 까닭에 매주일 오후， ‘주간충현’ 을 편집하기 위 

해 한자리로 모여든 우리에겐 고민이 있다. 그래도 우 
리가 여전히 ‘주간충현’ 을 발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 
이 있기 때문이다 ‘주간충현’ 을 대하는 이들의 시각 
과 반웅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 오직 한 영혼 

믿음의 삶을 조명하는 금요집회 

성경이발화는믿톨의샅 

’무엇이문채인까’ 

그동안 금요집회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기독교 

의 진리’ 에 대한 주제를 대신하여 지난주부터 ‘기 
독교의 적용’ 에 대한 주제를 배우게 되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는 말씀에 근거 

하며， 말씀 안에 감추어진 계시를 발견하고 이해함 
으로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으로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의 양태들이 이곳 저 
곳에서 보여진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무엇 
이 문제인지’ 발견해야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지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 앞에서 조명해야 하며， 그리스 

도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을 깨트리고 성숙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계속적으로 금요집회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될 
진리를 향해 준비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자. 매 
시간마다 배우는 말씀에 대하여 결단함으로써 우 
리의 예배와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참된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하 

자. 

이라도구원에 이르게 하며，그의 백성답게 살게 할목 

적으로 고민하며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 
어떤 교구에서는 ‘주간충현’ 을 전도용으로 사용한 

다니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한때 편집실에서는 전 
도지를 따로 만들까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다가 ‘주 
간충현’ 을 전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다. 이곳에 충현의 정서와 5대 목표에 따른 사역이 잘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오면서 

‘주간충현’ 을 만들고 있는 지체들은 가끔씩 매주일 
의 기적을 경험한다고 말하면서 슬며시 웃곤 한다. 아 
직도 글을 청탁하기가 쉽지는 않은 까닭이다. 가능하 

면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되었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글들을 싣고 싶은데， 행사보고 형식으로 기고되는 글들 

이대부분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들이 고통의 후미진 그늘 

에서 홀로 울다가 이곳에 실린 글을 읽고 일어설 믿음 
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까 
달에 이번 주일 오후에도 사랑하는 ‘주간충현’ 에 마음 
을 두고 있는 이들이 한 테 이블로 모여들 것이다 

(주간충현편집실) 

제직댈범사진촬영 

2001년도 제직앨범 제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촬 

영하고자 한다. 야래 사항을 참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촬영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φ 촬영 대상 : 45주년 제직 앨범에서 누락된 제직 /2000년 

도 신규 임명 집사(1931 년 이후 출생 자) 

@ 촬영 기간 : 11월5일(주일)부터 12월10일(주일)까지 주일 

만촬영 

@ 촬영 시간 . 주일 오전10시에서 오후4시30분 사이에 방 

문하여촬영할것 

@촬영 장소 : 선교관 408호 홍보실 
@ 주의 사항 : 촬영날찌를 지킬 것(날찌를 넘기면 더 이상 

받지 않음) 45주년 제직앨범(청색앨범)에 나 

와 있는 제직은 다시 찍지 않음 사진을 가져 

오는것은받지않음 

률뿔휠l 때까착매 하냐님여 그아들을 보내샤(갈'4:4) 

김 교 성 (목사， 16교구 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에덴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바로 예언되었다.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여년 전까지 성경 곳곳에서 계속 되었다. 
에멘에서부터 시작된 오실 메시야 사상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간절한 소망으로 자리잡게 된다. 저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언되었던 메시야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정치적， 사회 

적， 경제적， 도덕적， 종교적인 모든 요인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있던 때 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통일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제국의 끝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큰 도로가 뚫여 있어서 복음은 삽 
시간에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었던 희랍어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어렵지 않게 하였다. 경제적으로는고대 세계의 찬란한문화의 그늘아래 빈부의 격차가심해지면서 대부 

분의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차게 되었고 온 세계가 혼란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빠진 
인간들에게 복음의 소리는 너무도 반가웠다 종교적으로는 그동안 열심히 믿었던 로마의 고대 신들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었다. 죽어가는 로마의 신들은 마음이 상해 있는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해 줄수가 없었다. 이 러한 때 
에 복음의 소식은 저들에게 너무도 반가웠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의 때가차갈때에유대인들가운데 영적인 비전을가지고있던사람들은그암흑속에서 

도약하게 나마새 날이 밝아오는것을바라보고 있었다. 신구약중간시대에 나온유다문학이 위대한소망으로 
가득차 있다는것이 그증거이다. 주님의 초림은 인간의 요구가아니라하나님의 때가갔을 때 완벽하게 그 예 
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도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중간시대 
의 소망가운데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 
을기다려야할것이다. 



@2000년10월29일 추만흥현 

Sermon for next week 

Significance of the Meal 

(1 Corinthians' 11:23-26) 

“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저1600호 

.......................................................................................................... " .....•.....•..•.••.•..•.•...........................•.•••...... 

n today ’s Bible verses Paul 

~reminded the Corinthian Church 

about the original intent of the 

Eucharist and agape love of God. He 

recalled the actual institution by the 

Lord Jesus Himself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His strong reference 

to Judas may have been a non­

incidental ch떠lenge to the Corinthians 

concerning their own behavior. Like 

Judas, they were not taking Christ’s 

love seriously. As such, He explained 

to them what he personally received 

from the Lord Himself, “For 1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1 also 

delivered to you" (ι 23). 1 cannot be 

sure how Paul received God ’s 

revelationγ but I do know that he did 

not receive the Gospel from man. He 

was not taught by man about the 

Gospe l. The Gospel came to Paul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For I neither received it from man, 

nor was 1 taught it, but 1 received it 

through a revelation of Jesus Christ" 

(Gal.l:12). 
Paul emphasized the basic 

objec디ve of the Lord ’s Supper because 
the Corinthian Church needed to know 
what this serious meal was all about. 

You, too, should fully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this meal. What is it? 
This meaning, behaviα， and objective 
of the Lord ’s Supper is the Lord ’s 
death! In other words, the meaning is 
about Jesus ’ death, your behavior is 
about remembering Jesus' death, and 
the objecti ve is to proclaim J esus' 
death. These three a1l important things 
the Corinthian Church did not 
understand. These three a1l important 
things are what 1 would like to explain 
step by step. 

“For 1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v. 23). Paul 
received directly from the Lord that He 
“ took bread". What does “ took bread" 
mean? It means His body. Jesus took 
His body, “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까꾀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 " (v. 24). Isn ’ t 
that serious? After Jesus had given His 
body, He prayed and gave thanks for 
it. Then , He broke His body and 
proclaimed its remembrance. Jesus 
Hirnself was so serious about His own 
body that He took His body, He prayed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 25). He explained what the 
Old Testament had mentioned ,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 when I will make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Jer. 31:31). 
Amen! Indeed, the days of coming 

Now, we must come to His table 

for His meal. He gave us His body, His blood, 
totaU)’ nothing is left. He made 

a new covenant and asks us to be serious 

when we partake of Him. He asks us to 

remember His body, 
His blood, and His death at this meal. 

Remember God's love. Remember 

God's grace. 

and gave thanks for His body, he broke 
His body, and He proclaimed His 
body. After He performed these four 
key elements, He made a beautiful 
conclusion by saying , “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Isn ’ t that 
wonderful? Doesn ’ t it show you the 
importance of the Lord’s Table? CaÌl 

you see the significance and 
seriousness of this precious meal? 
Unfortunately, the Corinthian Church, 
like Judas, wasn ’ t serious about the 
Lord’s Supper. And Jesus added, “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Amen! 
Jesus doesn ’ t want your mental 
remembrance. He wants you to 
practice this in reality. This day was 
historically set aside as Passover, when 
the Israelites departed from Egypt. 

Sirnilarly, you have to take off from 
the sinfulness world and enter by faith 
into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God. 

Jesus not only “ took bread", but at 
this Table He also took the cup, “In the 
sameway He took the cup 떠so after 
supper, saym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came when Jesus took the cross. The 
cup which He held represented the 
New Covenant, the covenant made by 
His blood. Jesus really explained 
God ’ s promise given in the Old 
Testament. This same table, this same 
cup, stands before you now, “do this, 
“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That ’s the 
significance of this meal! 

Paul explained that this covenant is 
about Jesus ' death and remembrance, 
plus, “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없m 
the Lord ’s death until He comes" (v. 
26). He also explained about Jesus' 
resurrection and second corning. He 
emphasized His death, resurrection, 
and second coming so that you will 
remember the significance of all three 
at the Lord’s table. Jesus told us, “ forI 
say to you, I shall never again eat it 
until it is fulfilled in the kingdom of 
God" and “ for 1 say to you, 1 will not 
chink of the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e kingdom of God comes" 
(Lk. 22: 16, 18). Basically, this is the 

same meaning as today ’s verse 26, 
Jesus asks us to remember His death 
and emphasize His second coming. In 

other words, His covenant is going to 
be finished when He returns. Because 
He died , the second part of the 
covenant begins. We ca1l it the age of 
grace because His blood, only His 
blood, provides the way for humans to 
get to heaven. And when God 
deterrnines, Jesus Christ will retum to 
bring all His children together in 
heaven. 

“ Clean out the old leaven so that 
you may be a new lump, just as you 
are in fact unleavened. For christ our 
Passover also has been sacrificed" (1 
Cor. 5:7). Paul urges that the 
Corinthians practice correspond to 
their position . Christ was already 
sacrificed, and, just as Passover was 
followed by the Feast of Un1eavened 
Bread, so should the Corinthians, who 
were already cleansed, now walk in 
holiness. Through Christ’s death, men 
and women can know the glorious 
freedom of forgiveness and have a 
personal knowledge of God. Those 
who enter this personal relationship, 
this covenant relationship with the 
Lord, natura1ly enter at the same time 
into a covenant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hence a new lump. Thus, the 
covenant community is established, 
and that is precisely what the 
Corinthians were understanding by 
their behavior. Same as this church. 
There are lots of times for us where the 
death of Christ was not central, the 
return of Christ was not dorninant, and 
the love of Christ was not in control. 
Worldly success and personal 
enjoyment took center stage. Oh, how 
we are bad. Now, we must come to His 
table for His meal. He gave us His 
body, His blood, tota11y nothing is left. 
He made a new covenant and asks us 
to be serious when we partake of Him. 
He asks us to remember His body, His 
blood, and His death at this meal. 
Remember God ’s love. Remember 
God ’s grace. Not only that, proclaim 
His death until He, the Messiah,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 returns . 
Amen! 패 



제600호 

김성관목사 

성찬의가원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만창에 대한 최초의 

취지와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은 예수 
께서 배반당하시던 그 밤에 주 예수 자 

신에 의해 실제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이 

었음을 회상하였습니다. 가훗 유다에 
대한 바울의 강한 언급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성만초L을 그릇되게 행하는 것 
에 대한 의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유 

다처럼 ，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 

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 

한 이유로， 바울은 개인적으로 주 예수 

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 
이니" (23절) , 저는 바울이 하나님의 계 
시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람으로 
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사람에 의해 가르침 받지 아니하였습니 
다.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 

시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 

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1 : 12) ， 

성찬의목적 

바울은 주의 만찬의 기본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교 
회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진지한 만찬 
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 만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의미 

와 시행 그리고 목적은 주의 죽으심입 
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의미는 예수 
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며， 우리가 시행 

하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의 죽음 

을 선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든 중요한 것들을 고린도교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중요한 것들이 제가 하나씩 설명해 가 
고싶은것들입니다. 

떡의의미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샤’ (23절)， 바울은 ‘떡을 가지 
신’ 주께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 
다. “떡을 가지샤’라는 의미가 무엇입 
니까? 그것은 그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 
수는 그의 몸을 취하셨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 

주낀흥현 

다을 추일 설교 

성찬의의의 

(고전 11:23-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후에 기도 
하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자 
신의 몸을 떼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은 그의 몸 
을 취하시고， 그의 몸을 위하여 기도하 

시고 축사하시며 ， 그의 폼을 나누시고， 
그의 몸을 선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진 
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요소를 수행하신 후에， “이것은 너 

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는 말로 야름 
다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놀랍지 않 

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5 
절) ， 예수께서는 구약이 언급한 것에 대 

해 설명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 
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 

엘 집과유다집에 새 언약을세우리라” 
(렘31:31)， 아벤! 참으로 예수께서 십자 
가를 지실 때 ， 그 언약의 날이 도래했습 
니다. 예수께서 손에 드셨던 잔은 그의 
피에 의해 형성된 ‘새언액을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하나님의 약 

그는새로운언의떨 

PJ들었고， 우리가 그의 삭탁에 참여할 때 

진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자신의 

삭탁에서 자신의 몸과 피， 그리고 그의 죽음을 

기억할것을요청합니다. 하냐님의 

사랑을 71억하삽시오. 하냐님의 은혜를 

기억하삽시오. 그것 뿐 아니라 구세주요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께서다시 

오질 때까지그의 죽으싣을 전하삽시오. 

아벤/ 

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식 
탁의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 
까? 이 귀중한 식사의 의의와 진지함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고린도교회는 유다처 럼 주의 만찬을 충 

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로 
더하십니다. 아멘! 예수는 여러분의 정 
신적인 기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수께서는 이것을 실제로 행할 것을 원 
하십니다. 이 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 
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던 유월절을 갱 

신한 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 

분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들어 
가야합니다. 

잔의의미 

예수는 단지 ‘떡을 가지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만찬의 식탁에서 잔을 취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 

속이 구약성경에 제시되었던 것임을 실 
제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 
에 놓여 있는 것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날과 같은 
식탁이요 통일한 잔입니다. 이것이 오 
늘우리가행하는성찬의 의의입니다! 

성찬에담긴언약 

바울은 이 언약이 예수의 죽음과 기 
념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너 
희가이 떡을 먹으며 이잔을마실때마 
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 그는 또한 예수의 부 
활과 재럼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창이 주는 세 가지 모든 
의미인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 

에 대해 기억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포도에서 난 열매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 (녹22:16 ，18) ， 기 

본적으로 이것은 오늘의 본문인 26절과 
통일한 의미인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기억할 것과， 그의 재림을 
강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달리 말 
하면，그의 언약은그가다시 오실 때 완 
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 

고， 언약의 두번째 부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시 
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만이 인간을 위해 하늘 

로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 예수 그리 
스도는 그의 자녀들을 모두 함께 하늘 
나라에 불러 모으기 위해 다시 오실 것 
입니다. 

진정한성찬으로의초대 

“너희는누룩 없는자인데 새 덩어리 
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 

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5:7) ，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처한 곳에서 일 
치를 실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마치 
무교절 뒤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듯 
이 ， 그리스도는 이미 희생되셨으며 ， 이 
미 정결함을 입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젠 거룩하게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용서 

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격적 지식을 소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언약 관 
계를 맺게 되는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 
가는자들은 저절로 동시에 새로운 덩 
어리로써 서로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 
다. 이렇게 언약 공동체가 제정되었고，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만찬을 시행함 
으로써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심이 되지 않는 곳이거나， 그 

리스도의 재림이 최대의 영향력을 끼치 

지 않는 곳，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되지 않는 곳일 때가 많습니다. 세 
상적인성공과개인적인 즐거웅이 중심 
적인 장소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형편 
없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의 만찬 
을 위해 그의 식탁으로 와야만 합니다. 
주께서는우리에게 자신의 폼과피，그 
리고 어떤 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고， 우리가 그의 식탁에 참여할 

때 진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는자신의 식탁에서 자신의 몸과피 ， 그 

리고 그의 죽음을 기억할 것을 요청합 

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 
뿐 아니라 구세주요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 
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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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TC 밑박수련피 및 션교지 답싸 

녹아없어질때까지 

二그-내외국인선교부에서는 10월22일 
， (주일) 서울시의 후원 아래 외국인 
을위한무료진료행사를가졌다. 지난 6 
월에도 우리 교회 의료선교부 주최로 
이 행사를 가진 적이 있다 x-레이， 혈 
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피부질환 
검사 퉁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07H국 230여명의 외국 
인이 참여한 가운데 질서 있게 진행되 
었다. 차량으로 교회에 도착한 외국인 
들은나라별로번호를 배정받아순서에 
따라 검사를 받았다. 각각의 검사가 끝 
난 사람들은 모여서 찬양을 하거나 담 
소를 나누며 기다렸으며 서로 먼저 하 

려고 서두르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오전 검사를 마치 
고 시(市) 의료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교사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기독교 의료 
인들이 함께 4부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 
다. 예배 후 다시 오후 검사가 이루어졌 

고오후 3시쯤모든검사가마쳤다. 

보였다. 검사를 받기 전에 신입 카드를 
작성하며 각 나라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에 대해 소개하 
기도했다. 

애양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출 

발했다. 출발하고 난 뒤에 소록도 근처 
에 위치한 나환자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쾌쾌하고 지저분한 거리를 연상 
했다. 너저분한 누더기를 걸친 고통스 
런 사람들을 연상했다. 그러나 .. 내 연 
상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애양원은 휴양지로 개발해도 좋을 정 

도로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갖고 있 

었다.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다. 

경치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다. 이곳이 
나환자촌이라는사실을 ... 
우리는 애양원 식구들에게로 안내됐 

다. 그들과의 만남은 경악이었다.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뭉들어져 평평 
해진 눈. 납작한 얼굴에 구멍만 두 개 
나 있는 코. 이빨도 없는 잇몸이 다 드 
러난 입. 휘어진 다리와 손목만 있는 손 
들 ... 어떤 분은 얼굴이 아예 흘러내려 
초가 녹은 듯했다. 우리는 모두 흠짓 놀 

라 주춤주춤했지만 그들은 다 알고 있 
다는 듯 자연스럽게 우리를 맞이했다.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교제를 이끌었 

다. 교제 중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했 
다. 나환자들은 눈이 먼다 그리고 손도 
뭉들어진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들이야점자성경을보 
면 되지만 나환자들은 점자성경도 무용 
지물이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암기다. 그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었다. 

이건 경악할 만했다. 요절 암기가 아니 

권 요 셉 (LMTC 훈련생) 

고 성경암기다. 예를 들어 오늘의 큐티 

를 하려면 외우고 있던 성경의 한 부분 
을 묵상하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 
다.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부와 명예와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없음을 안타 
까워했다. 한분은판사를꿈꾸던 엘리 

트였는데 나환자 진단을 받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며 자신에게 
나병은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다. 그리 
고 우리들에게 자신들이 못하는 선교를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 녹은 듯 보이는 
그들의 얼굴 위로 춧불처럼 광채가 보 
이는듯했다. 
그들과헤어지고손양원목사님 기념 
관을 찾았다. 천명의 나환자들을 위해 
순교했으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맞아들이는 큰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 
사님 손목사님 일대기 벽화에서 아들 

을죽인 원수를꼭끌어안고 ‘넌죽으면 

안된다. 넌 죽으면 지옥에 갈테니 아직 

죽으면 안된다.’ 하며 우는 그림은 보는 

모든 이들의 목을메이게 했다. 
애양원 식구들과손목사님의 영혼사 

랑에 대한 열정은 LMTC 훈련생들의 사 
명감을 더욱 뜨겁게 했다. 우리들 역시 

그들처럼 녹아 없어질 때까지 주님을 

전하리라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도 처음 교회에 나온 외 

국인들이 많이 보였고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형제들도 나와 선생님들과 어색 
하지만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이번 행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생 
활조건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들에게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 일로 교회 

에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컸다. 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후원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자국인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긴 했지만， 한국에 체류하며 
영세 사업장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 
고 있는 외국인들， 특별히 구조적으로 
불법체류자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에 
대해 인권과 의료적 측면에서라도 구체 
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가의 이러한 배려와 관심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하나님의도전이라확신한다. r선판~~i’엿I '찮탄. 선물. '봐!?X .. 

경휠행교회전도집회 

하나블의선한흔럴의도루짙 

지난 10월21일。l ‘제55회 경찰의날 이었는데，아셈 , (ASEM)회의와 맞물려 이틀 앞선 19일날 경찰의 
날기념예배를드렸다. 
경찰전도회는 말씀 증거와 찬OJ:을 통해 예수 그리스 

도를 전하며 이 땅의 경찰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 경찰 
상을 심고， 민족의 자랑스런 경찰이 되어 하나님께 영 
광돌리기를 기도하고 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에 각자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 

가능함을 정해성 목사님은 에베소서5장14절 말씀으로 
선포하였다. 
교경중앙협의회장 백목사님은 ‘나 때문에 경찰복음 

화가 이뤄지고 나 때문에 경찰청 교회가 부흥된다’ 를 
같이 복창을하게 하시며 더욱 경찰각개인을통해 경 
찰이 복음화되길 다짐했다. 
경찰청 14충에 자리한 경찰청 교회는 격무에도 불구 

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보호하는 민중의 지팡이 
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놀라움게도 

15구역과 전경 , 의경 구역 퉁 각구역 예배에 100명이상 
이 참석하고 있어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손 
길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게 되어 경찰전도회원들은 하 
나님께감사드렸다. 

(효댁정집새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선교지에 성탄선물을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선교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격려하며 위로하고자 
성탄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성탄선물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기간 : 10월1 일-10월31 일 

교정전도회 
슨현교도소전도집회 

2. 권g멸품 : 1) 된장， 고추장， 라면 등의 식품류 2) 의류 및 신발류(사이즈는 선교위원 

회로 문의) 3) 물품 선택 및 구입이 어려울 경우 선교사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현지 
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현금. 4) 번질 또는 파손될 위험이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제한합니다. 

3 문의 : 선교위원회 

샤량그영원한향:1) 

할레루야!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왔던 ‘순천교도 
소 전도집회’ 가 지난 10월9일 예정대로 새벽기도를 드 
린후 6λ140분에 출발하였다 ‘주 하나님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별 올려퍼지는 뇌성 주 
님의 권능 우주에 갔네’ 40장 찬송을 드리며 추수가 끝 
난들녘에간간이 거두지못한독식이 널려 있는모습 
을 보며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다. 순 
천교도소에 도착하여 집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200여 
명의 형제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 이어 준비해 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A}랑 그 영원한 향기’ 라는 제목으로 여성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의 사랑이다. 그 사랑만이 새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된 
다라는 말씀을 주신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로 영접하겠다’ 는 결신자를 위해 기도드렸다. 이어 중 

창단의 찬양을 드린 후 집회를 마쳤다. 집회를 마쳤을 
때 회중에서 82장을 신청받아 찬양을 드렸다. ‘나의 기 
쁨，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밤낮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인데’ 이 찬송을 드릴 때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찬송을 마친 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 수 있었다. 순천교도소 모든 형제 
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충만하길 함께 기 
도를부탁드립니다 

(교정전도위원회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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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주의일꾼훌 
조옥자 (전도사，고쁨부지도) 

[ 즘 우리 아이들은 무척이나 바쁜 시간을 보낸다. 
J...l-이른 아침 졸린 눈을 부비며 시작된 하루는 학교 
에서 학원으로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와서는 다 
음날의 이른 새벽에 잠이 드는 자들이 우리의 아이들 
이다. 이들에겐 균형잡힌 청소년기의 성장을 돕는 건 

전한 여가활동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 볼거리，탈거리， 먹거리 문화는종류가다 
양해졌지만 오히려 그 나이에 있어야 할 정서는 빈약 
하여 메마르고 있으니 . 오히려 유해한 음성적인 환경 

만 부쩍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우리 교회 고퉁부에는 13개의 다양한 소그룹 부서 

의 활동이 있다. 각 소그룹을 열거해 본다면 주일에 주 
요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그룹은 선교부， 찬양선교부 
(야드니 엘) ) 봉사부， 예본찬양대， 성극부， 방송선교부 
(CLC) , 바울 전도부， 영어 성경부(chef) , 편집부， 컴퓨 
터선교부， 영화부， 그리고 문서선교부가 그것들이며， 
또한 주중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전도부(둘로스) 

가 있다. 소그룹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약 200여명 정 
포 된다. 오후 12시 30분부터 시작하여 2시 30분에 마 

친다. 이후 5부예배를 곧바로 드릴 수 있게끔 시간 안 
배가 되었다. 다양한 소그룹들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 

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하여 헌신하게 하여 이 
들을 주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 
의 주축이 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리스도를 자신 
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요， 자신을 헌신하여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기를 희망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주요 
활통은 평소에는 주일 고둥부 집회와 예배에 직접 참 
여하여 돕는 일을 한다. 특별히 목적 있는 날이나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핵을 형성하며 ， 기동대와 같은 
구실을하고있다. 

입시와성적이라는현실 앞에 이들이 고민하는모습 
을종종보게 된다. 그래도오늘의 충성과헌신이 평생 
가야 할 믿음의 자세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일을 하 
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볼 땐 그저 대견스럽고 고맙다. 

소그룹 담당교사들이 헌신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있 

지만， 그래도 부족함을 호소하곤 한다. 양질의 천국일 
꾼 양성을 위해서 신앙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교사 

가더필요하다. 

봉공방t의 아~j를 1 
는사역을시작하셨습니다. 

이 종 필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 

3 희 충현 대학부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핸 
삶을 실천하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실제 

로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소그룹에서 봉사하며 젊음 
을 복음을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봉공 

방’ 이라는 소그룹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봉공방’ 은 봉천동 공부방의 줄임말입니다. 
1988년도에 지금은 봉천동 재개발 지역으로 아파트 

가 들어선 곳에서 한 여전도사님께서 청소년 교회를 

개척하셔서，그지역의 저소득층자녀들이 하나님의 말 

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중에는 함께 공부하도록 돕 

그를암도으냄동척| 

김 창 중 (전도사， 청년1부 부지도) 

二쿄통체 개념은 신약 전체를 통하여 면면히 흐르는 
o 신약의 주제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내셨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을 불러내셨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 
소그룹은 초대 교회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 

다 그들은 개개의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영적 은사를 
사용하게 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자화하기 
에 충분할 정도로 작은 구조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생명력이 넘쳐 아직 교회를모르는자들이 볼 때사랑 
과 자비가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생명을 주는 공동 
체였던것이다 

1992년도부터 저희 충현 대학부에서는 그 교회 
를 도와 ‘봉공방’ 이란 소그룹을 시작하였으며 현 

재 25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월요일과 수요일에 헌 
신적으로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정 

이 매우어렵거나결손가정의 학생들로 20여명쯤됩니 
다. 학년은 다양하여 초퉁학교에서 고풍학생까지 있고 
저희 대학생들이 일대일의 형식으로 매주 공부를 가르 
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충현교회로 아이들을 초정하여 성경학교를 
열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서로 부대끼며 더욱 친해지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이나 관심사밖에 모르는 요즘 대학생들 틈 

에서 우리 봉공방을 섬기는 대학생들은 공부하기 바쁘 

고 이것 저것 해야할 일들이 많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시간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꺼이 마음과 시간을 드리길 원하기에， 매 주마다 꼬 

박꼬박 찾아가서 기쁨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의 손길을 느끼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 봉공방에서의 수고7} 아이들 

에게 예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보다， 오히 

려 자신들이 더 예수님 사랑을 깨닫고 변화받고 깨어 

지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귀한 시 

간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청년1부 공통체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특 

별히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어 나아가고 있다. 특별히 

청년1부에 속해 있는 각 사역팀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기운데 그리스도 

공동체를지향하고자한다. 
청년1부에는 7개의 사역팀이 있다. 전도，선교，구 

제，문화，찬양，문서 ， 인터넷팀이 있다. 이 사역팀들은 
각자의 사역팀 성격대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그 
리스도 공동체를 지헝칭}며 전도와 선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문화팀의 경우 기독교 문화에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 

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역 
팀들도 그 사역팀 성격에 맞추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데있다. 
특별히 올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남역 주변 찬양 

전도 사역은 찬양과 전도지 배포 둥을 통해 그 사역이 

2000년 1 0월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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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A배r210엔에 대해 여l수닝이 발합앵L./c.r. 

우리교회의 오습도 어려·햄l 처한 형처l쩌H를 

도오f추는 그 "fo r리oroJO( 도111를 소망합L./c.r. 

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기부인’ 의 시작이며， 헌신 

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시작인 것을 깨 
닫기 때문일것입니다. 
과정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의 

은혜로감당하도록기도로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 

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 

진행되어 가고 있다. 전도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사 

역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각GBS 

팀별로진행되고있다. 
또한 선교팀은 본 교회 단기 선교 전략에 발맞추어 

그 사역에 활발하게 통참하고 있다. 작년보다 올해 
LMTC와 단기선교에 통참하는 인원이 자발적으로 증 
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은 바쁘다. 그들의 매일의 일과 생활을 통해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헝끽하 
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과 시간이 
후에 시간을 내어 교회에 모여 이를 지한F하고 있다. 새 
로 건축된 제2교육관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사 
역을 감당하고자 동}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를 위해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 

해주고， 격려하는데 힘써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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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홉웰따. 
새흩멸힌홉 

김보라 ( 6교구) 

재작년부터였나? 

뇌종양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는지를 알 

기 때문에그 
리고하나님 
을믿었기 때 
문에했던농 
담입니다. 

15년깐의전도 

최 정 옥 (집사， 6교구) 

교회에는육체의 병을고치는것보다 

도 더 큰 것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이었다. 그러나 내게 교회 
를 권했던 이춘하 씨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뇌 속에 종양이 생긴 것이지요. 왜 종 
양이 생기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뇌종양이라는 것은 아주 큰 
병입니다. 그만큼 아프기도 하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기도를 간절히 하지도 못했었습 
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러 처음에 들어 
갈 때 너무도 불안해서 하나님께 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서 나왔습 
니다. 수술을 한번 더 해야한다고 했습 
니다. 
뇌종양인 것이 알려지자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핸 법을 알게 되었고 열심 
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수 
술하러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편안해 
져서 처음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수술 들 

어가기 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기도를 안 해주변 수술하 
러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받 
고 나서는 오히려 빨리 들어가자고 재 

촉했습니다. 

역시 믿음 

과기도로병 

은어느정도 

치료됐습니 

다. 이제 걱 
정해야할 일 
은학교 공부 

문제였습니다. 
검정고시를보 

‘ 보라와보라 어머니 최정옥 집사 (사진 왼쪽이 김보래 

보라를 건강하게 낳고는 감사하는 마 
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춘하 씨와 그의 남편과 
잘 어울려 다녔는데 교회를 가자고 가 

끔 말하면 차라리 성당을 가겠다며 거 

절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흐르는 동 
안 이춘하씨 가족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 
우리 가족은 환란이 참 많다. 큰 아이 

의 장애에 이어 보라도 뇌종양으로 쓰 
러지고 어머니 마저 심하게 아프셨다. 
이런상황에서도좌절하지 않고꾸준히 

병간호를 하자 이춘하 씨 남편이 자기 

는 맏이인데도 어머니를 게을리 모신 

것을 후회했다. 이때 다시 한번 교회에 

가자고권했더니마음이움직였다. 

언니한테 “내가 죽으면 엄마가 울을 
래나7’하고 물어 봤는데 언니가 “그럼 

울지， 들어간 돈이 얼만데”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 

기로 했습니다. 검정고시 보는 날이 대 
심방 때였습니다. 시험준비 하러 가라 

고 했지만 대심방 예배를 드리고 시험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 

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도웅으로 시험 
을잘봤습니다. 

지금은그동안키가안컸기 때문에 

건강하고 키가 크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픈동안못큰키를키우기 위해 호르 
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키도 빨리 크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三쿄아이가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어 
l一 서 마음이 많이 아왔다. 
큰아이의 장애를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듯 싶었다. 그 

때는 예수님을 모르던 때였기 때문에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만나봤다. 점도 

몇 번을 봤는지 모른다. 그러나 큰아이 
의 장애는 변화가 없었다. 
그때 친하게 지내던 이춘하 씨가 처 

녀 때 교회를 다녔었다며 교회를 가 보 
자고 했다. 교회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 잡는 심 
정으로교회를다녔다. 

“그럼 한번 가볼까. 구경이나가보 
지”하고는 교회를 나가 보더니 “재있는 
데?’하며 계속 교회를 나왔다. 
지금은두부부가세례도받고잘다 
니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호 오 

묘하다 환란을 주심과 환란 속에서도 

전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한다. 

남편에게드리는편지 

”녀 근샘걱청벌아라M 

문 영 숙 (집사， 1교구) 

지난 몇개월 재물이 작은 것과 너무도 긴 세월 
|을외롭고힘겹게살아온것에서럽고안타까 

워하며잠못이루는날이 얼마나많았는지 ...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왜 

모른체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해 불신자들과 
꼭같은나였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예배 ， 찬송가 432장은 외식 
하려는 나에게 따뭇하게 감씨주시는 성령님의 위 
로를맛보게하였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주너를지키리 주날개 밑 
에 거하라주너를지키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주 

너를지키리 

한소절 한소절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뜨거운 
‘눈물의 회개’가터져나왔다. 이제는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고 기쁘면 찬송하고 괴 

로우면기도할수있게되었다. 

“호홉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λ1 150:6) . 아벤! 

“ ~I-나".! .!!­
'1 ι μI-U용 f.，1-~ζ 

!z.. 운l써 11감양이 [;1-" 

김 경 숙(집사， 6교구) 

‘른1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당선 기도만 합니다. 많은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 
-， 만 무엇보다도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가정의 머리가 되어서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 

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이 되면 아이들과 냐를 교회까지 태워다 줄 때 

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벅잡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를 들어오지 않으연 목 천국 

과 지옥 사이에 부부가 서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당신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할 때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교회 가는 것 눈치 안 

보고 당신이 오히려 앞장서서 가는 날을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어떤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이스라앨이 저러니까 교회를 안 다 

나지’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기독교는 다른 것이랍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고 있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는 구약만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답니다. 사랑을 강조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모르니 당연히 사랑을 모르죠. 

당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바볼 때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 

언젠가 ... o}-니 곧 당선이 하나닙 믿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B}-2}볼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선이 우리 가 

정의 믿음의 머리가 되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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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은혜 (품3부) 

주께감사드립니다 

기분이좋아지게하는 
피란 가을 하늘을 주셨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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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께감사드립니다 

더운날시원하게하는 
바람을주셨으니까 

나온자서몹흩줄알잊다 

‘ 나온자방황하는줄앓녔다 

나 혼자 71-슴 01-폰 줄 알앗다 

주께감사드립니다 
주께기도할수 있는입과 
교회 올 수 있는 두다리를 주셨으니까 

주께감사드립니다 
주를알게한 
부모님을주셨으니까 

그러나비로소깨닿았다 

혼자까아니댔다는껏올 

주님이내마음문에오셨다 
두들기신다 
“똑똑똑” 

반용이없다 
다시두들기신다 
“똑똑똑” 

그래도반용이없다 
또두들기신마 
“똑똑똑” 
좌로인해 
굳게닫힌문올 
계속두들기신다 

내가어려옴에짜졌다 
힘들다살기싫다… 
주님，주님 ... 
문전박대롤당하셨는데 
열어주설까? 
주념째가서 
두들긴다 
“똑똑똑” 

주님이나오신다 

그리고 
그한없으신품으로 
날안아주신다 

주께감사드립니다 
주를사랑할수있는 
가슴을주셨으니까 

나011챈 

그렴자 강01 통행하시는 주납이 71/.삽율 

또그훈이 

나와 갑이 눈물율 훌리셨융을 

훌홈률를 
‘훗 11 (Lutn) ’ 종 "'-1떻7캐 강} 숭 7낀%7 F?@ 

여러분들은 한료L중에 갚은 산 속을 헤매던 경험이 있나요? 그러다가 먼발 

치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고 안도의 한숨과 감격에 빠져본 경험은 있나 

요? 저는 언젠가 기도원을 가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던 경험이 있었답니다. 이 

리저리 한참을 헤매다 발견한 기도원의 불빛이 어찌 그리도 반갑고 안도감을 

주던지! 

사사시대의 김은 영적인 어둠 속에 밝은 믿음의 빛을 비추는 이가 바로 

룻(Luth)nl랍니다. 이방 여인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았던 룻의 모습은 지극 

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빛으로 

비추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룻기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스러움S로 하나님 

을뻐+는깊은사랑이물씬풍기는성경이랍니다. 

룻기를 읽으실 때는 먼저 어려움을 만난 한 가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룻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아 

도， 어느 정도 그녀와 동일한 상황에 놓였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 

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구요. 미망인으로서， 게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간다 

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는 

지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룻기에 나다나는 사건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염두에 두고 읽으시길 바래요. 언뭇 보면 다른 여인들도 종종 

겪을 수 있는 상황의 하나라고 여겨 질 수도 있겠지만， 룻의 인생에 관여하시 

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셔야 한답니다. ‘부르신 자는 인도하 

신다’ 는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녀를 순간순간 어떻게 인 

도하시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l~l!J뜸.r딛십및j톨댈j앤. 

‘작뺀뺨’ 

언풋스쳐가는 효J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강동을 불참는다. 

학교수업이 끝난후 난 평소에 말을 잘 나누지 않았던 친구와 집에 같이 가게 

되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친구의 목에 걸려진 핸드폰에 찍혀져 있는 글을 읽 

게되었다. ‘조각케익하나’ 멋진스토리가있을것같았기에그사연을주저없 

이물어보았다. 

친구의 말은 나를 당황하게 하였다. 
‘잊그제가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주머니를 털어보니 오천원 밖에 없어 선물은 

커녕 케익도살형편이 안되는지라그냥조각케익을사들고집에 갔었더라는것 

이다 문제는 집에서 항상 명랑하게 웃고 떠들던 초퉁학생， 중학생인 동생들이 
조각 케익을 앞에두고 서로 눈치를 보더라는 것이다. 평소와 다른 통생들 행동에 
마음이 아왔지만 가족들과 같이 조각 케익위에 춧불에 불 붙여 아버지를 축하해 

줬다’는이야기. 
그것이 감사해서 핸드폰에 찍어놓았다는 것이다. 항상 밝은 모습의 친구였는 

데 ， 항상 밝았기에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친구를 돌아 
보지 못했던 나의 무심함과 감사하지 못했던 내생활이 오버랩 되면서 울걱해졌 

다. 

친구의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삶에 족한 것이 무어냐고 물어보셨다. 주 
님만으로족한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 .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내안에 계신 것만으로 이미 내잔이 넘치고 있음을 만족하자. 감 
사하자. 이풍성한가을을주신것을 ... 내가살아숨쉬고있는것을 ... 

(최은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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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 

1 장학헌금요때 
오늘 I - V부예배시 드립니다 기도와 정성으 

로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방송실 효띨자막통역 봉사재찬S뼈|삐구힘 
충현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히 봉사할 한글자 
악통역 봉사자를모집합니다.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 
문의 ‘ 552용2oo(교환:224) ， 562-4872 

3， 뱉일찬S때원모집 
주일5부예배를 섭기과하시는 분들은 다음 

의 연슐시간에 참여해 주십시오 

연습시간 
· 주일 5부예배후， 베다니훌 

· 목요일(11월2일부터) 19’m 호산나훌 
4, 제1회 충현중장의 밤 기도회 및 예비모임 

일시: 오늘 18:00 

장소 :찬양위원회실 

대상 : 각중창단 지」와또는 대표 
5, 안수 집사부부 찬앙연습 
일시 :오늘 15‘m 
장소;교육관 314호 

모임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 일시 %일(월)새벽기도회후 
. ε~ ‘ 교육관 1($호 
2, 안수집시회 회요새벽기돼 
일시 : 31일(화) 새벽기도회후 
·장소 교육관 1($호 

3 교구위원회월례회 
. 일시 : 오늘 15:30 

· 집소 ‘선교관당회실 
4 이 미용 진도위원회 월례회 겸 미용특강 
일시 11월2일(목)11‘% 

장소 ‘영아부실 
5，권사전체월례회 

일시 :오늘 15’m 
· 장소 갈렬리훌 

남녀전덮l 

요한 9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g암:봉사관지하2충 

2, 루디아 7지회 월례회 
’ 일시 : 31 일(화) 11:00 
， 장소 ‘ 대별뷔페 

별세 

김원필성도 
(박건일 집사의 장인， 김대옥 집사의 부친， 15 
교구 사당6지역) / 19일 별세 ， 23일 장례 

2 박흥국은퇴권사 
(김용해 타교장로， 양선부 타교권사， 김태호 

집사， 장민화 집사의 모친 ， 16교구 산본1구 

역) / 25일 별세 ， 27일 장례 

컬혼 

김도근 군(김규성 씨 ， 맹복순 성도의 o}들)과 
서정경 앙(서일영 장로， 이귀분 권사의 딸， 9 

쭈만흥헌 

교피소식 l 씨가족 소개 

톰 11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월 0E| 주일예배 (집로) 

II m 
5 김인관 오정헌 나n서니~ 

11 12 손 철 박영식 01하영 
19 안종욱 최무길 이병옥 
26 노광헌 차선득 진홍용 

교구) / 31 일(화) 13:00 갈렬리훌 
2 최영주 군(최무길 장로， 홍경선 권사의 。뚫， 

1교구)과 유헌정 앙(유성남 안수집사， 김순남 
띠택권사의 딸， 1교구) / 11월4일(토) 13:00 
갈렬리훌 

남녀전도회 특빼광고 

1, 2001 년도부터 남전도회의 연렁 
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니다. 

-요한 : 30-45세까지 
-빼드로 :46째- 55셰 

-바울 : 56셰이상 

2 총회개최 

11월 중 주간충현을 통해 회장 인 

사지칩을 발표할 예정인바 각지회 

는 12월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 

록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S빼~~ 수요예배 (권새 

W V (인수집새 
II 

윤성철 서동석 고병국 전현신 정명실 
이종섭 
임무천 
윤인현 

정운석 이지걸 박명엽 조영숙 
김종구 이훈 장로 조옥환 ;t~허1스L 

한송규 7디1 여 o으L 최갱상 이명자 

싸무국직원모집 

충현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를 섭기며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 
집합니다 

근무직및지격 

@영상 음영직 

35세 미만의 남 녀 불문 

영상및음영관련경력자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포함) 

@주민둥록둥본 

@자격중 사본 @ 자기소개서 
@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 서류는 채용후제출 

3， 서류제출처 및문의 

충현교회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쯤 552-8200 
‘ 교환 402번) 

새 가 족 을 환 · 영 합 니 다 하반기정기감싸설시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909 이동길 2 베드로 919 강현숭 19 청년1부 천상순(6) 

910 이수일 5 바울 권현숙(5) 920 정일라 19 청년1부 정금숙(13) 

911 이원춘 5 바울 921 한신 19 청년2부 

912 이’수"-수"- 7 루디아 박대근(7) 922 윤부경 19 청년1부 장명자(6) 

913 전금례 7 루디아 박대근(7) 923 이윤희 1 한나 정귀옥(1 ) 

914 이은미 8 청년2부 924 이상원 19 청년2부 

915 김도영 12 베드로 925 이상인 19 청년2부 

916 이영희 12 베드로 926 이상은 19 청년1부 

917 박영욱 17 한나 임은경(17) 927 이세원 19 대학부 장순옥(5) 

918 이지혜 19 청년1부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 정기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부서의 회계는 10월말 기준으로감사자료롤 준비 

하여 11월중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2αP년 1월부터 10월까지 

2, 대상기관 ‘ 각위원회 ~하 전부서 (단 닙 · 녀 각 전도회는 
전도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군， 경질 교정， 실업인， 이미용， 

학원 등특수전도회는본감사툴수김할 것) 

3 제훌서류 . 시신표，(1월부터 10월까지 107M월간 전체시산 

표) 금전훌납부， 원장 영수증 등 증빙절， 시재현금 또는 예 

금통징1인감포함) 

4 감사실시기간 ‘ 11월첫주일부터 11월마지막주일까지 

5 감사실시 장소 .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 

제600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담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 

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 

하여주소서 .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냉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증J을 살게 

하소서. 

를빠쯤흘뭘찮빠딛11 [ 섬 · 기·는· 분· 틀 l 
‘정숙희 ’ 성도를 소개합니다 

친한 언니의 남편분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 

니다. 지난해에는 대예배만 드렸는데 올해9월부터 새 

가족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에 몇번 

교회를 다니다 말았던 기억에 스스로 새가족부에 참석 

해 신앙의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전도한 친구들을 잘 보살피는 마음이 예 

쁜자매입니다. 

‘이동은 ’ 성도를 소재합니다 

믿는 시댁으로 시집 와서 모두 충현교회에서 하나님 

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집 

회를 통해 예수닝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됐 

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 다니는 것 

이 힘들 때도 있지만 주일을 지커면 마음에 평안이 온 

다고 말하는 자매. 믿음 생활이 날로날로 하나닝의 은 

총 가운데 자라날 줄을 확신합니다. 

효댁정 배가족부통신원) 

l 시무장로 

김의철 조선근 
선교위원장 기획위원 

오진국 이병학 
틱이부징 X뻐교육위원징 

엄휠성 강모용 
징년3부징 새7f족부장 

남선우 서통석 
재1교얽{원징 딩회부시기 

문홍구 조인제 
~ι드。l브자g O뺀칭잉때징 

김천채 이창호 
힐혈루O씬S때징 징년2부징 

박영식 김광남 
진도위원징 재정위원징 

。l하영 박인건 
재17교구장 재13교구징 

안종욱 최명환 
째징위원 유년부장 

최기홍 이갑재 
째11교구징 채15.교구정 

이정우 김단용 
맨}누앨칭g때징 중등1부장 

한송규 김영수 
중등2부장 신교위원 

원웅철 이형수 
중등3부징 정년1부장 

김구형 최성현 
유치부징 

.우|임목사 김성관 

김은호 노광헌 
교구위원장 딩회서기 

윤인현 ’ 최대원 
선교위원 제2교육위원장 

오정헌 이 훈 
예배위원정 찬양위원징 

정운석 김영길 
찌8교구징 쩨16，교구장 

김종구 최무길 
유이부정 징년1부정 

차신득 김재명 
깅A예원장 행징위원징 

이종석 윤성철 
재5교구징 기획위원장 

김인관 이병옥 
쩨6교구장 제3교찜 

엄무천 이종섭 
고등부장 기브리앨찬웹징 

진흥용 전홍렬 
얘Hf다부징 제9교랭 

황영일 손철 
쩨4교구징 영어교육부징 

정홍식 김환기 
선교위원 신혼7엠부장 

안동현 황의만 
11녀L.!T닝자。 대학부징 

l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전형준 이숭수 정갑신 
정현민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생 송길환 

• 교육목사 정준희 한숭일 
l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l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정은회 

이집트 수리남 수 딘 

· 찬앙감독 강엄구 
• 강도사 김영기 허용구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희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 교정전도사 박양덕 

맨뺀괜D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1 오선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훼 외국어동시통역 예에) 
N 오후 1 얘썩어￥A맴빼) 본당 
V 오후 3:00 본 당 

(젊은0까드리는예얘) 

B빼1없wl! 9:ooa,m 갈캘리횡떠iIæ버U 

천앙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오전 11 :00 rr 오후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새액기도회 오전 5:00 본당 

」


